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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22연세대사진)가 세계적인

선수들이 총출동해 미리 보는 리우데자

네이루 올림픽과 다름없는 페사로 월드

컵에서 은메달 2개를 수확하며 자신감을

쌓았다

손연재는 3일(한국시각) 이탈리아 페사

로의아드리아틱아레나에서열린국제체

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마지막 날

종목별 결선 곤봉과 리본에서 나란히 18

550점을 획득하며두종목모두은메달을

목에걸었다

곤봉 금메달은 마르가리타마문(19100

점러시아) 리본금메달은간나리자트디

노바(18600점우크라이나)가 차지했다

손연재는 리본에서 러시아의 신예 디나

아베리나와동점을기록하며공동은메달

을기록했다

종목별결선에는세계선수권대회3연패

에 빛나는 러시아의 세계 최강자 야나 쿠

드랍체바가 불참했다 부상 탓에 이번 대

회가 올 시즌 첫 국제대회 출전이었던 쿠

드랍체바는 개인종합에서 76450점으로

정상에 오른 뒤 부상 악화를 염려해 종목

별결선은기권했다

비록쿠드랍체바가빠지긴했으나손연

재는세계최강자들의틈바구니에서값진

은메달을 2개나 따내며 다가올 리우 올림

픽에대한기대감을높였다

특히선수들의체력이바닥까지떨어진

다는 대회 마지막 날 그것도 가장 마지막

두 종목인 곤봉과 리본에서 실수 없이 고

득점에성공했다는것은손연재가지난겨

울 얼마나 체력을 탄탄하게 쌓았는지를

그대로보여준다

손연재는 곤봉에서 마지막 9번째 연기

자로 포디엄에 등장했다 손연재는 테리

스나이더의 오예네그라(Oye Negra)에

맞춰 깜찍한 연기를 펼쳤다 마지막 동작

까지 나무랄 데 없는 연기를 펼친 손연재

는곤봉을불끈쥐며만족감을드러냈다

곤봉에서자신감을회복한손연재는이

후 자신이 가장 공들여 준비한 리본에서

탱고 음악인 리베르탱고를 배경으로 관

객들의시선을사로잡는흡인력있는연기

를 펼쳐보이고 또 한 번 18550점을 획득

했다

앞선 개인종합에서 73900점으로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고도 4위에 그치며 아깝

게 메달을 놓친 손연재는 종목별 결선 곤

봉과 리본에서 그 아쉬움을 만회하며 올

시즌 3차례 월드컵 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수확하는 기염을 토했다 손연재는 앞선

에스포월드컵에서개인종합은메달에이

어종목별결선에서볼금메달 리본은메

달 후프동메달을따냈다 이후리스본월

드컵에서도 볼과 곤봉에서 각각 은메달

후프에서동메달을목에걸었다

손연재는 오는 5일 귀국해 9일 태릉선

수촌에서국가대표선발전을치른다

연합뉴스

손연재 미리 본 리우 페사로 월드컵 銀2

한국 남자 쇼트트랙에서 안현수(러시

아명 빅토르 안)의 뒤를 이을 최고 유망

주로 손꼽혔던 노진규(24사진)가 2년

여에걸친암과의사투를이겨내지못하

고 3일세상을떠났다

노진규의 친누나이자 스피드스케이

팅 대표선수인 노선영(강원도청)은 4일

새벽노진규의 SNS를통해동생의사망

소식을전했다

2014년소치동계올림픽개막을한달

여 앞두고 골육종 판정을 받고 올림픽

출전의 꿈을 접으며 끝내 꿈의 무대에

서지 못한 아쉬움이 팬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하고있다

9살 때 누나를 따라 처음 스케이트와

처음인연을맺은노진규는뛰어난체력

과스피드를바탕으로국내남자쇼트트

랙 무대를 평정했다 노진규는 2011년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에서

1500와 계주에서 2관왕의 기쁨을 맛

보기도 했다 누나인 노선영과 함께 나

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어 남매 금메달

리스트로눈길을끌기도했다

성인무대에서더욱빛을발한노진규

는 2010201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시리즈 1000와 1500에서금

메달을목에걸더니 2011년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1000

15003000 슈퍼

파이널을 모두 석권

하며남자부종합우

승을차지했다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112012 월드컵 4

차대회 1500에서는 2분09초041의세

계기록으로금메달을따냈다 이기록은

안현수가 2003년 세웠던 기록을 8년 만

에경신한신기록이었다

노진규에게 병마가 닥친 것은 2013년

9월 월드컵 시리즈 1차 대회를 마치고

나서다 당시 어깨 통증 때문에 조직검

사를 받은 결과 양성 종양이 발견됐다

하지만 노진규는 소치 올림픽을 겨냥해

수술을미룬채월드컵시리즈에참가했

지만 올림픽 한달전 대표팀 훈련 도중

팔꿈치가부러지는악재를당해끝내올

림픽출전이무산됐다

노진규는팔꿈치수술과함께어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악성인 골육종으로

판명받았고왼쪽견갑골을들어내는큰

수술을 받은 뒤 항암 치료를 받았다 힘

겨운항암투병을해온노진규는지난해

1월 병세가 회복돼 재활을 시작했지만

골육종이 재발해 다시 투병했고 끝내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24살의나이로세상을떠났다 연합뉴스

잉글랜드여자축구

첼시 레이디스가 지

소연(사진)의 해트트

릭을 앞세워 2015

2015 잉글랜드축구

협회(FA컵) 4강 진

출에성공했다

첼시 레이디스는 3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치러진 애스턴 빌라와 여자

FA컵 8강전에서 후반에만 혼자서 3골

을몰아친지소연의원맨쇼를앞세워 6

0으로승리했다

전반 42분베키스펜서의결승골로득

점사냥을시작한첼시레이디스는후반

17분지소연의 추가골이 터지며승리를

예감했다 첼시 레이디스는 후반 22분

프랜 커비의 쐐기골에 이어 후반 41분

지소연과 후반 45분 에니올라 알루코의

연속득점으로점수를벌렸다

지소연은후반추가시간팀의마지막

골이자자신의해트트릭을완성하는득

점에 성공하며 팀의 6골차 대승에 마침

표를찍었다

지소연이 잉글랜드 무대에 진출한 이

후해트트릭을맛본것은이번이처음이

다 연합뉴스

지소연해트트릭 첼시 레이디스 FA컵 4강

스물넷쇼트트랙유망주의못다이룬꿈

노진규 골육종투병끝생마감

올시즌월드컵 3연속메달행진9일 올림픽국가대표선발전


